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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객실 안내방송 못 들었다면''…서울교통공사 '또타지하철' 앱 열어보세요! 

- 공사, 지하철 2호선 객실 안내방송 실시간 보고 듣는 ‘보이는 안내방송’ 28일부터 시행

- 안내방송 인지 힘든 시·청각 장애인·어르신 등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

- 교통약자 배려 가치 높이 인정받아 지난 5일엔 서울시 창의행정 최우수상 수상

- 백호 사장 “시민의 삶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속 발굴, 실현해 나갈 것”

□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내 안내방송을 제대로 못 들었더

라도 현재 위치, 다음 지하철역 등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실

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. 그간 스마트폰, 이어폰 등을 사용

하는 시민이 늘면서 객실 안내방송을 놓치면 하차할 역을 지나치는

일이 잦았는데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.

○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9월 지하철 이용 시민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

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72%가 지하철 안내방송을 인식하지

못해 하차 역을 놓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관련해서 모바일로

도착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

는 응답자 82%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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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교통공사(사장 백호)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모든 안내방송을

공사 공식 앱인 ‘또타지하철’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‘보이

는 안내방송’ 서비스를 28일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

안내방송의 음량과 품질, 열차 내 환경과 관계없이 승객들이 정확한

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▲ 또타지하철 앱에서 현시되는 안내방송 정보 ▲ 스마트폰 사용 중 팝업창으로 현시되는 정보

□ ‘보이는 안내방송’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기술(비콘)을 활용

한 것으로, ‘또타지하철’ 앱에서 현재 위치, 진행 방향, 도착역, 혼잡도

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. 특히 현재 위치와 도착역 정보는 ‘다른

앱 위에 표시’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중에도 별도의 팝업창으로

확인할 수 있다.

○ 비콘: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모바일 서비스를

가능하게 해 주는 근거리 통신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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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사는 28일 2호선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, 7월경 시민 의견

수렴을 거쳐 올해 말 서울지하철 1~8호선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할

계획이다.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(Android) 운영체제 기반

기기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, iOS 기기는 추후 전 구간 확대 시행

시 적용될 예정이다.

□ 공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형태로 전환한 지하

철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, 청각장애인에게도 그래픽, 텍스트 등으로

시각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, 행선 안내기 또는 안내방송 확인이

어려운 시·청각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

으로 기대한다.

○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, 시·청각장애인은 2021년 10.1

만 명→ 2022년 10.3만 명→ 2023년 10.5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.

□ 서비스 관련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

(youtube.com/@SeoulMetro) 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한편, 공사의 ‘보이는 안내방송’ 서비스는 교통약자 배려의 가치를 높이

인정받아 지난 5일 열린 2024년 2차 서울시 창의 행정 보고회에서

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

○ 서울시정 슬로건인 ‘동행·매력 특별시’에 담긴 ‘사회적 약자와의 동행’이

라는 가치에 부합하면서, 창의성과 편의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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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“지난해 서울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

를 위한 아이디어가 담긴 ‘외국인 관광 서비스’로 서울시 창의 행정

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, 또 한 번 공사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인

정받는 쾌거를 이뤘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

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, 실현함

으로써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

말했다.

붙임: 관련 이미지 2부. 끝.


